
주민행동요령

화학사고 발생 시

발견신고
1

복   귀
3

실외·실내·차량대피
2



발견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위치, 색깔, 냄새, 증상 등 현장상황을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노출되지 않게 하고, 입과 코를 막고 최대한 멀리 대피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연기 또는 폭발음, 냄새가 나거나 눈, 피부가

따가울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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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사고위치, 색깔 냄새,

증상 등 현장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02

화학사고 현장을 구경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03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04

발견 ｜ 신고

화학사고 발견시 행동요령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발생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직각방향으로 이동하여 
현장을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내 위치를 중심으로 

사고발생지역쪽으로

바람이 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01
사고발생지역에서 내 위치쪽으로 

바람이 불때는 직각방향으로 

대피 합니다. 

02
대부분의 고독성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이 특성이 있어 

가급적 고층건물 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불화수소, 암모니아와 같이 위로 

퍼지는 특성을 가진 가벼운 물질은 

제외  

※ 반드시 관할관청 등의 

대피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

03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안내가 없는 한 

실내에 머물면서 스마트 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04
외부대피가 필요한 경우 실내 및 건물의 

모든 출입구와 창문을 막고 음식물의 외부

노출을 피하고 실내에 밀폐하여 보관합니다.

대피시 전기와 가스를 끕니다.

05

실외대피

실외대피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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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을 닫고 창문과 출입문을 
젖은수건이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합니다. 스마트폰이나 방송 등을 
통행 외부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실내대피

사고 발생 초기에

화학물질 누출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약자는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실내에서 머무르도록 합니다.

01

가능한 외부와 연결된 모든 

출입문을 닫고, 창문과 출입문을

젖은 수건이나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하여야 합니다.

02

사고장소와 인접한 

지역에서는 

화학물질 폭발에 

대비해 창문으로부터

떨어져서 대피해야 합니다.

03

실내에서 스마트폰 방송 등을 통해

외부상황을 파악하도록 합니다.

외부대피가 필요한 경우 방송 등을  

확인 후 신속히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04
외부공기와 통하는 설비

(에어콘, 히터, 환풍기)의 

작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05

실내대피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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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닫고 에어컨, 히터 등을 반드시 꺼 외부 공기가 차량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합니다. 인화성액체 유출시에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멈추고 시동을 꺼야 합니다.

차량대피

차량대피시 행동요령

차량을 타고 사고지역 주변을

통과할 시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순환은 내부순환으로 

바꿔야합니다.

01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할때까지 에어컨, 히터의 

작동을 중단합니다.

02

유류, 인화성액체 

유출사고 시에는

차량의 운행을 즉시

멈추고 시동을 꺼야

합니다.

(사고지점에서 가까운 곳에서는 

재시동을 주의해야 합니다.) 

03

사고현장 주변을 통제하는 경찰, 

소방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이동하도록 합니다.

04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으면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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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지역에서는 식수나 음식물을 절대로 먹지 않고 오염된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합니다. 화학물질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비닐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복    귀

담당공무원이 주민복귀 방송을

할때까지 안전한 장소에서 대피하고

복귀후에는 즉시 환기를 하도록합니다.    

(대피시 호홉이 가빠지지 않도록 뛰지 않습니다.)

01
사고지역에서는 노출된 

식수나 음식물을 절대로 먹지 말고

오염된 물체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입니다.

02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119에 신고 후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자가치료를 시도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03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입고 있던 옷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폐기하고 샤워를 하도록 합니다.

04

복귀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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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화학제품 어린이 중독사고

주의하세요!
생활화학제품 중독사고란?

세제나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사용중 신체 일부에 접촉하거나 

음료 등으로 오인하여 마셔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독사고 사례

● 3세 남자 어린이가 가정에서 락스를 마시고 중독 중상으로 복통 및 구토 발

생하여 병원 치료

● 1세 여자 어린이가 가정에서 컵에 따라 놓은 액체세제를 

마시고 화학물질 중독 증상으로 병원치료

● 0세(7개월) 여자 어린이가 가정에서 방향제 스틱을 

입에 물고 빨아서 화학물질 중독 증상으로 병원치료

생활화학제품 중독사고 예방요령

● 어린이가 제품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근처에 없을때에만 사용합니다.

● 가정용 세제 삼킴사고 예방을 위해 평소 어린이에게 화장실과 세탁실은 놀이

공간이 아니라고 교육합니다.

● 낮은 수납장에 제품을 보관할 경우 수납장을 잠그거나 제품에 어린이 보호

포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 낱개의 제품을 용기 외부에 두지 않습니다.

● 제품 용기를 바꾸지 않고 원래 용기 그대로 사용하며 다 쓴 제품 용기를 다른

물건 특히 음식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사용 후에는 높은 선반과 같이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고 어린이가 볼 수 없는

곳에 제품을 보관합니다. 



• 군산소방서
               119

                                                  063)450-0205

• 군산경찰서                112
                                                  063)441-0339

• 군 산 시 청               063)454-3880
                                                  063)454-3403

                                063)839-5200• 전북지방환경청                063)839-5211
(야간)  063)238-8800

• 고용노동부군산지청    063)452-0009

• 군산의료원 응급실   063)472-5130
(야간)     063)472-5129

• 동군산병원 응급실   063)440-0300
(야간)     063)440-0515

• 전 북 대 학 병 원   063)250-2222
(야간)     063)450-1131

사고발생시 긴급연락처

기       관 병       원

사고예방 대처법

● 생활화학제품을 삼키거나 빨아 먹은 경우 억지로 토하게 하지 않습니다.

- 억지로 구토하게 하는 경우 토사물 흡입, 식도 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입과 얼굴을 철저히 헹구고 병원 응급실로 갑니다.

- 병원 방문 시 어린이가 삼킨 제품의 성분, 삼킨 양 등을 확인하여 의사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 제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 눈을 비비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어 낸 후 

병원치료를 받습니다.

● 피부에 접착제 등이 묻었을 경우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과 

세제를 이용하여 제거합니다.

사업장,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연기 또는 폭발음, 

냄새가 나거나 눈, 피부가 따가울 때에는

“침착하게 주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합니다.”


